
중국, 경제 하강국면 뚜렷하다!
기준금리 인하 주장 솔솔 … 대출금리 하한선 0.8배가 유력

중국 경제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면서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에 금리 인하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하강국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거시경제 조정력도 점점 약

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은행 대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 경제 안정의 주요 수단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금리 수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비교적 강해지고 있다.

4월 경제지표는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출이 낙관할 수 없게 됐고, 고정자산투자 누계치도 2003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공업기업의 이윤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지표는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제침체 국면에 해당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방향이 잡히면 시점은 6월 초순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1일에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3일에는 비제조업 PMI, 9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5월분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가 4월에 이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중국의 기준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연간 3.50%이며 대출금리는 6.56%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시작된 물가 급등에 따라 2011년 7월7일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리 조정에 나서면 예금과 대출 금리를 동시에 내리는 <대칭성 금리 인하>와 대출 금리만 내

리는 <비대칭 금리 인하>를 놓고 고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내리면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해 대출

금리만을 내리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조치를 강화하겠지만 대출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대출 기준금

리의 0.9배로 돼 있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0.8배로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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